
                                 [말씀 나누기] 
(1) 은혜 가운데 있으라(42-43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후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복음의 권위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향력이 삶에 나타납니다. 내 말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내 “주장”만 앞세우진 않습니까?

(2)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44-48절)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의 설교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보다 “사람"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습니까?

(3)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49-52절)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박해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회복하실 소망합니까?

(3) Word Together

     1. 복음의 은혜는 무한하면서도 유한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

다(무한함).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하지만 복음을 듣는 데도 계속해서 거스르고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 지지 않습니다(유한함).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 13:46)

성경은 분명히 말씀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 받는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

니다.

생각해 보기: 너무 한 거 아닌가요? (행 13:13)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1)그를 데리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2)그대로 정진해야 합니

까?

10월 둘째 주 �목장모임

(2) Worship Together

[찬양]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악보와 MR은 뒷면에)

[기도] 목장 식구들이 건강히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목원 중 한 명)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행 13:42-52)

(1) Welcome Together

[마음 열기] 최근 누구를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4) “Pray Together”

(1) 목장: 함께 중보하고 기쁨 가득한 신앙생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목장 심방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제목이 나누어지도록 

(2) �교회: 네 분의 안수집사님들이 사명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026년 계획 되어지는 사역과 선교를 섬세하게 준비하도록

(3) 선교: [해외] 조나단/에스더, 이금주, 김보원, 김성곤, ATI 사역

             [국내] 안상희(LA), 고정택(매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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